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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要內容

▣ 한중 경제교류는 수교 후 10년 동안 양적으로 급팽창했으며 중국의 고도성장은
그 동안 한국 기업들에게 많은 수출 및 투자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

- 중국에 대한 수출입은 여타 지역에 대한 수출입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양국은 서로에게 미국, 일본 다음가는 3대 교역 파트너로 성장하였음.

▣ 한국은 중국에 대해 1993년 이후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는 중국 측의 우려를 자아내어 최근 마늘 분쟁이나 우리 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
소 등 통상 분쟁이 격화되는 배경이 되고 있음.

-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통상 현안이 전체적인 통
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한 대중 통상 정책이 요청됨.

▣ 지난 10년간 해외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한국 제품의 주요 시장 점유율은 유지되고 있어 그 동안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위협에 비교적 잘 대처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향후 해외 시장에서 중
국의 위협은 커질 가능성이 있음.

▣ 한중 경제교류의 윈윈게임을 이루기 위한 전제는 중국을 글로벌 경쟁 환경 아래
서의 긴밀한 협력자로 인식하는 것임.

- 지난 10년간의 경제교류 경험을 활용하여 양국 기업이 서로의 경쟁력 있는 자원
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교류 시스템을 구
축하는 데 주력해야 함.

- 국내적으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보다 앞서가는 경제 시스템과 투자 환
경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중국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나 수출 시장 상실 등의 어
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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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1992년 8월 공식 외교관계 수립 후 양국간 교역과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였으

며 양국은 서로에게 미국, 일본 다음으로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등장하였음.

- 이러한 경제 교류를 바탕으로 2000년 10월 주룽지(朱鎔基) 총리의 방한 당시 양

국은 양국 관계를 종래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면적인 협력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음.

□ 본고에서는 한중 경제교류의 지난 10년을 평가해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양국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본 후, 한중 경제교류의 미래 전망과 우리의 대

응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2. 한 중 경 제 교 류 10년

가. 한중 교역의 성장

□ 한중 양국의 교역은 수교 이후 10년간 여타 지역과의 교역에 비해 훨씬 빠른

성장세를 보임

- 1992∼2001년 기간동안 한국의 대중수출은 연평균 24%의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한국의 전체 수출은 연평균 약 7.8% 증가하여, 대중 수출의 증가율이 3배 이상

이었음.

- 대중수입은 연평균 15%의 속도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총 수입은 연

평균 6.2% 속도로 증가하였음.

-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1998년과 미국 경제의 침체와 IT 붐의 붕괴로 한국

의 총수출 자체가 급감했던 2001년을 제외하고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때로는

30~40% 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빠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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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교역 상대국으로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져, 대중수출이 우리

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에는 3.5%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에는

12.1%로 상승하였고, 대중수입의 비중 역시 총수입의 4.6%에서 9.4%로 상승함

(<표 1> 참고).

□ 그 결과 2001년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제3대 교역 상대국으로 한

중 모두 서로가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중요한 교역 파트너임(중국 측에서 홍

콩과 대만을 제외한 경우).

<표 1> 대중교역의 비중 (1992∼2001)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총수출 대중수출 비중(%) 총수입 대중수입 비중(%)

1992 76,631 2,653 3.46 81,775 3,724 4.56
1993 82,235 5,150 6.26 83,800 3,928 4.69
1994 96,013 6,202 6.46 102,348 5,462 5.34
1995 125,057 9,143 7.31 135,118 7,401 5.48
1996 129,715 11,377 8.77 150,339 8,538 5.68
1997 136,164 13,572 9.96 144,616 10,116 7.00
1998 132,313 11,943 9.02 93,281 6,483 6.95
1999 143,685 13,684 9.52 119,752 8,866 7.40
2000 172,267 18,454 10.71 160,481 12,798 7.98
2001 150,439 18,190 12.09 141,097 13,302 9.43

자료: KOT IS

□ 한국의 대중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 수요 급증임.

- 중국 경제는 1990년대 평균 10%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으며, 2000년 및

2001년에도 각각 8.0%, 7.3%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고, 특히 중국의 제조업은

매년 8∼10%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음.

□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많은 원자재 및 부품과 기계설비의 공급이

필요함.

- 한국은 중국의 연해지역에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중국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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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및 생산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중국의 고도성장에 편승해서 대중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음.

- 이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전기전자 부품, 반도체, 화학원료 등

원자재 및 부품인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표2> 2002년 한국의 대중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10대 수출품목 10대 수입품목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1 합성수지 425 유연탄 198

150

146

134

107

104

66

63

60

58

2 음극선관 191 컴퓨터 부품

3 석유화학합성원료 164 직물제의류

4 컴퓨터부품 162 사료

5 중유 158 기타정밀화학원료

6 모니터 145 편직제의류

7 무선통신기기부품 133 전동기

8 석유화학중간원료 112 무선통신기기부품

9 열연강판 101 기타비금속광물

10 기타가죽 93 직접회로반도체

자료: 외교통상부(2002년 1월∼ 3월)

나. 대중 투자의 변화

□ 한중수교 10년 동안 양국간 경제 교류의 또 다른 축은 한국의 대중투자로, 이

역시 수교 이후 짧은 기간 안에 급속히 성장하였음.

- 중국은 1994년부터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부

상

- 대중투자는 2001년 12월말 현재 계약기준으로 7,441건에 약 87.2억 달러, 실행기

준으로는 5,943건에 약 51.1억 달러로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계약

기준으로는 총건수의 42.3%, 총 금액의 17.0%, 실행기준으로는 총건수의 41.1%,

총금액의 15.1%를 각각 기록하고 있음(<표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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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의 대중투자 현황 단위:천 달러

계약기준 실행기준

건수 투자액 건수 투자액

1988 2 3,400 0 0
1989 12 9,770 7 6,360

1990 39 55,624 24 16,174
1991 112 84,722 69 42,469
1992 269 221,386 170 141,127

1993 631 623,201 378 264,047
1994 1,065 820,744 841 632,114
1995 882 1,240,624 740 823,535

1996 919 1,900,129 729 835,667
1997 743 907,484 623 633,241
1998 308 820,872 242 630,843

1999 541 482,633 431 308,123
2000 850 667,156 699 310,152
2001 1,068 885,054 990 466,144

누계 7,441 8,722,799 5,943 5,109,996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실행액 기준으로 1992년에 1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1996년 8.36억 달러로 최

고치를 기록하였으나, 1997년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감소

세로 반전.

- 2001년부터 다시 빠른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2002년 상반기에만 3.21억 달러

를 기록하는 등 대중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대중 투자가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국내의 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던 한국의 의류, 신발, 전자부품 등 노동집

약적 수출 산업이 저임금을 찾아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였기 때문임.

□ 지금까지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의 특징은 주체 면에서는 중소기업 중심, 투자

목적 면에서는 생산 비용 절감형, 지역적으로는 산동성 등 환발해만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것임.

- 2001년 기준으로 제조업 투자가 대중투자의 83.9%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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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 대한 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정도에 불과함. 즉 여

타 지역에 대한 투자와는 달리 중국에 대해서는 제조업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지역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산동성에 대한 투자는 금액기준으로 한국의 대중

투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천진시, 강소성, 요녕성, 상해시에 대한 투

자가 뒤를 잇고 있으며, 이들 환발해 지역에 대한 투자가 2001년말 전체 투자

누계의 62.4%에 이름.

□ 최근 대기업 투자 증가, 투자지역의 다변화, 중국 내수 시장 공략 중시 등 대

중 투자 특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3. 현 안과 이슈

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누적

□ 한국은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여 왔으며 대중무역흑

자는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어 통상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2001년 기준으로 한국측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대중무역에서 약 4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같은 해 한국의 전체 무역흑자액 93억 달러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2001년도 한국의 대중무역흑자는 약 109억 달러 수준에

달해,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무역적자를 중국에 안겨주고 있음.

- 대만과 중국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가장 큰 무역적자국

이 됨.

- 양국간 무역불균형에 대한 통계의 차이는 홍콩을 통한 재수출(re-exports)을 포

함시키는가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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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국의 무역수지(2001년) 단위: 백만 달러

순 위
흑 자 적 자

국 가 흑자규모 국 가 적자규모
1 홍 콩 37,079.0 대 만 22,338.5
2 미 국 28,115.4 한 국 10,851.4
3 네 델 란 드 5,837.2 러 시 아 5,244.3
4 영 국 3,258.9 독 일 3,935.4
5 U.A.E 1,933.5 말레이시아 2,982.2

무역수지 흑자 : 23,094.1 만불

자료: 외교통상부, 중국 측 통계를 따름.

□ 이같은 한중간 무역불균형 문제는 특히 중국측에 의해 양국간 중요한 통상현

안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음.

- 2000년 주룽지 총리의 방한 당시 무역 불균형의 시정과 특히 농산물에 대한 시

장개방을 요구한 바 있고, 연례 한중경제장관회의 등 양국간 통상회의에서 중국

측이 이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무역은 양국간의 산업구조와 경제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

로, 무역역조라고 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음.

- 그러나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은 통상 협상과정에서 항상 한국 측에 부담을 주고

있음.

나. 통상 분쟁의 빈발

□ 무역수지 불균형은 곧바로 양국간 통상분쟁의 빈발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마늘 분쟁이나 한국 수출품에 대한 중국 측의 빈번한 반덤핑 제소 등

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1997년 반덤핑 제소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2년 5월 20일까지 총 18건

의 반덤핑 제소를 발동하였는데, 그 중 한국기업이 포함된 것이 14건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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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나라보다도 많은 피제소를 기록하고 있음.

- 한국 이외에 일본이 9건, 미국이 7건의 반덤핑 제소를 받은 바 있음.

- 특히 2001년 말 WTO 가입 이후 중국이 제소한 5개 품목(동판지, 카테콜, 무수

프탈산, 냉연강판, 폴리염화비닐(PVC) 및 톨루엔)에 모두 한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임.1)

<표 5> 중국의 대한(對韓) 반덤핑 제소 현황

대상국 품명 조사 시작일

한국, 캐나다, 미국 신문용지 1997.11.10

러시아 냉연규소강 1999.3.12

한국 폴리에스터필름 1999.03.16

한국, 일본 스테인레스스틸 냉연박판 1999.06.17

일본, 미국, 독일 아크릴산에스테르 1999.12.10

한국,영국,미국,네덜란드,프랑스,독일 염화메틸렌 2000.12.20

한국, 일본, 태국 폴리에틸렌 2001.02.09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라이신 2001.06.19

한국 폴리에스테르, 스테이블파이버 2001.08.03

한국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2001.08.03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아크릴산 에스테르 2001.10.10

일본,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에프시론 카프로락탐 2001.12.07

EURO 카테콜 2002.03.01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무수프탈산 2002.03.06

한국, 러시아, 일본 SBR 2002.03.15

러시아, 한국,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냉연강판 2002.03.20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대만 폴리염화비닐 (PV C) 2002.03.29

한국, 미국, 일본 톨루엔 2002.05.22

주: 음영은 한국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경우

자료: w w w .CA CS.gov .cn , 서봉교(2002)

□ 한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많은 이유는 한국이 중국의 최대 무역적자국(대만

제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 내의 국내 기업 구조조정 및 산업 육성 정

1) 서봉교, 한국에 집중되는 중국의 반덤핑 제소, LG주간경제 , 200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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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관련하여 한국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인 철강 및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중

국의 국내산업과의 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품목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

로 보임.

□ 최근에는 2000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야기된 마

늘 분쟁이 한중 통상 현안으로 부상하였음.

□ 2000년 6월 한국 정부가 한국 마늘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조치를 발동하

자,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의 통관을 약 두달간 불허함으로써 이

른바 한중 마늘 분쟁이 발생.

- 한국이 예년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은

일단락 되었으나, 당시 허용했던 수입물량이 2001년까지도 소진되지 않자 2001

년 4월 재연 움직임을 보였으나 한국이 미소진된 마늘 수입 쿼터 전액을 구매

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마무리됨.

- 최근 농민 단체 등에서는 원래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종료 이후인 2003년 이후

에도 보호를 계속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여전히 통상 현안으로 잠재하고 있음.

□ 막대한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를 의식한 중국은 이 마늘 분쟁 과정에서 시

종 매우 강경하고 경직된 협상 태도를 보임.

- 당시 문제가 된 냉동 및 초산 마늘의 수입 규모는 97년-99년간 1,000만 달러에

도 못 미쳤던 반면, 중국이 상응하는 조치로 수입을 금지한 폴리에틸렌과 핸드

폰의 대중 수출액은 99년 각각 4억 7천만 달러, 4천 100만 달러에 달했음.

□ 중국은 임박한 WTO 가입 협상과 관련해 중국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세이프

가드 발동 가능성에 매우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상에서 더

욱 경직적인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WTO 가입 안은 각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WTO 가입 후 12년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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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국가' 기준을 적용하여 상당히 자의적으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 또한 우루과이 라운드의 '긴급수입제한 협정' 2조 2항의 '원산지에 관계없는 일

률 적용'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선택적 긴급수입제한' 조

치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중국이 비록 WTO 가입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그 실제 적

용을 둘러싸고 매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음.

- 따라서 중국 측은 한국의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향후 발생할 유사

한 경우에 대한 모델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 '상응하는 정도'를 넘는 강경

한 대응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당시 한국 측의 긴급수입제한은 마늘 농가 보호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였으나,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는 논리나 근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음.

- 당시 국내 마늘 가격의 하락이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의 수입에 의한 것이

라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2)

□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마늘 분쟁과 같은 개별

통상 현안이 전체적인 통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한 통상 정책이 요청

됨.

- 양국간 통상분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WTO 규범에 따라 해결의 방향을 찾으면서,

장기적으로 양국간 교역이 확대균형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

하여야 함.

2) 당시 우리 정부는 중국산 마늘 수입 급증과 1999년 마늘 가격의 폭락을 긴급수입제한 발동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했음. 그런데 1999년, 2000년 마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1980년대 이후 최

고 수준에 달했음. 따라서 마늘 가격하락이 국내 과잉 생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마늘 수입

증가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음. 또 1999년 국내 마늘 생산량 증가가 9만
톤에 달했음에 비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량은 1,200 톤에 불과하였음(지만수, 한중 마늘

분쟁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 LG주간경제 , 200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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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중 경 제교 류의 평가 , 전 망 , 대 응 방 향

가. 경제교류 10년의 종합 평가

□ 중국의 성장이 한국에게 기회냐 위협이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 10

년의 경제교류를 평가할 때, 중국의 성장이 우리에게 제공한 기회는 분명한

반면, 위협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중국의 고도성장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시장을 열어주어, 중국에 대

한 수출은 10년간 7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누적 무역흑자는 300억 달러를

넘었음.

- 2001년부터 한국 무역 흑자의 절반 가량이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얻어지고 있

음.

-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 누계도 54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등 경쟁우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반면, 해외 주요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점유율 급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점

유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않음.

- 한국과 중국에게 공히 최대 시장인 미국과 일본 수입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

은 급상승하고 있으나 한국의 점유율 역시 각각 3%, 5% 대에서 유지되고 있음.

- 반면, 미국시장에서 대만의 점유율은 1990년대 내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세안(ASEAN)의 점유율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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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주요 경쟁국의 미국 수입 시장 점유율 변화 단위: %

중국 대만 ASEAN 한국

1993 5.4 4.3 7.3 2.9

1994 5.8 4.0 7.8 3.0

1995 6.1 3.9 8.3 3.3

1996 6.5 3.8 8.4 2.9

1997 7.2 3.7 8.1 2.7

1998 7.8 3.6 7.9 2.6

1999 8.0 3.4 7.5 3.1

2000 8.2 3.3 7.1 3.3

2001 9.0 2.9 6.5 3.1

2002.4 9.2 2.8 6.5 3.2

자료: KOTIS

□ 그러나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향후 해외 시장에서 중국의 위협은 커질 가

능성이 있음.

나. 무역과 투자 전망과 대응 전략

□ 중국의 고도성장과 지리적 인접성, 산업의 보완성 때문에 앞으로도 한중 교역

규모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는 2008년 한중 교역규모는 현재의 3배 이상 성장한

1,02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산업자원부).

□ 중국의 WTO 가입으로 그 동안 중국이 높은 관세를 무기로 보호하고 있던 자

동차, 화학, 전자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관세인하가 이루어지고, 각종 비관세

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임.

-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

자폭은 10억 달러 정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중국 시장이 아닌 전체 해외시장에서 중국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인하여

- 11 -



한국의 전체적인 무역수지는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음3).

□ 대중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되면 양국간의 통상 마찰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임.

- 중국의 우리 공산품 수출에 대한 반덤핑 제소나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

역시 강화될 가능성이 큼.

-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통상 마찰은 한국에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음. 따라서 우리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교역관계의 확대

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균형상태로 접근시켜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불필요

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일단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국내 특정 산업이나 기업의 이해관계 개입이나

양자 대결 논리를 배제하고, 철저한 준비와 협상으로 국익을 지켜야 함.

□ 투자 면에서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

우와, 금융시장을 포함하는 서비스 산업 투자에 대한 개방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를 통한 진출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전망임.

- 실제로 한국 기업의 대중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위축현상을 보였으나 중

국 WTO 가입이 확정된 2001년부터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WTO 가입으로 대중 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이 크게 제고되고 중국 측이

그동안 외자기업에게 부과하던 수출 의무, 중국산 부품 사용 의무, 외환 수지

균형 의무 등이 사라졌기 때문임.

- 또한 통신, 금융, 유통, 관광 등 서비스 분야가 점차로 추가 개방됨에 따라 이

분야의 투자도 늘어날 전망임.

3) 송유철·정인교, 중국 WT 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외교안보연구원·대
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20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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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외국인투자 여건 개선이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한 차원에서 보면, 한국과 중국은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경쟁관계에 놓여 있음.

- 따라서 중국의 투자여건 개선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투자여건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함.

- 기존 제조업의 기술집약화로 중국에 대한 산업 경쟁력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지

켜나가는 것과 함께, 다른 한편 끊임없는 구조조정으로 한국의 투자 환경이 중

국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결 론

□ 앞으로 한중 경제교류를 어떻게 양국 모두의 윈윈(win-win) 게임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대중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인 바, 그 전제는 중국을 글로벌 경쟁환경

에서의 협력자로서 인식하는 것임.

- 즉 양국의 윈윈게임은 한중 양국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 규모에

서의 보편적 경쟁이라는 보다 넓은 게임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 따라서 양국 기업이 서로의 경쟁력 있는 자원을 자유롭게 글로벌 경쟁을 위한

역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 협력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난 10년의 경제교류를 통해 증명된 한중 양국간의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의

보완성이 향후 한중 윈윈게임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므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여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한

중간의 이해 득실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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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자본과 기술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21세기의 새로운 환경

아래서, 기업, 금융, 노동, 정부 부문에 대한 끊임없는 구조조정을 통해 중국보

다 앞서가는 투자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 중국으로 인한 제

조업 공동화나 수출 시장 상실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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